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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사림의 학맥과 서계 이득윤과의 관계에 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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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s of Seogye Deuk-Yoon Lee on
Cheongju Sarim(Forest of Scholars)

 Lee jong Kawn1*

1Dept. of Future Forecast,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16-17세기 청주 사족의 동향을 이해하기 한 사례 연구의 하나로 선행연구와 경주이씨 익제공  

동보를 심으로 서계 이득윤(1553-1630)의 생애와 학맥을 살펴보았다. 서계 이득윤은 일 이 부친 섬계 이잠과 서기, 박지

화로 부터 수학 하 으며, 학문의 근본지향을 ' 기지학'에 두었다. 그리하여 그는 소학을 특히 강조 하 으며, 소학에 수록 

된 여씨향약을 보 하여 주자학  세계를 구  하려 하 다. 더욱이 부친의 뒤를 이어, 후생을 훈도하는 것을 자기의 책무로 

삼아서 청주지역의 교육에 힘썼다. 그리하여 서계는 수기에 힘을 쏟았던 유학자 일 뿐만 아니라 치인, 계도에 있어서도 사회

 책임의식을 다 하 던 실천  사림으로서 17세기 반 청주 지역의 재지 사족의 학문에 큰 향을 끼쳤다. 한 이득윤은 

문인 이덕수와 함께 낭성팔 의 일인으로 청주지역에 기호학  와 호서사림이 형성 되는데 핵심  역할을 하 다. 그는 신항

서원의 창건에 주역으로서 청주지역의 기호학 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사회경제  기반을 마련하 고, 당 를 가리지 않고 

사계 김장생 선생의 학정신을 계승한 기호사림 이다. 자신의 문인 이었던  이덕수가 기호학 의 학맥과 연이 닿을 수 있도

록 징검다리가 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그의 역할을 통하여 김장생, 송시열로 이어지는 기호학 와 호서사림은 비교  쉽게 

17세기 후반부터 청주지역에 그 기반을 마련하고 세력을 형성 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thesis is a part of a case study conduct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trends of the 16th~17th century
Cheongju region bigwigs, and has examined the life and academic stream of Seogye Deuk-Yoon LEE (1553-1630) 
focused on the previous study, 『The Great Family  Genealogy of Ikjaegong of the Gyeongju LEE Family』. Seogye 
Deuk-Yoon LEE learned from his father Seomgye Jam LEE, and GiSEO, Ji-Hwa PARK from an early age, and based
the basic orientation of his studies on one’s moral and religious self  one’s moral and religious self’. This is how 
he became to emphasize 『Sohak』(an introductory book of Confucianism for children), and he made an effort to 
realize the world of Neo-Confucianism by distributing the ‘YEO’s Hyangyak(Lue-shih-hsiang-yueeh : autonomic 
regulations of the district areas)’ published on 『Sohak』. Furthermore, he made great effort in education of the 
Cheongju by regarding it as his own mission to teach young scholars, continuing on the footsteps of his father. 
Considering this, Seogye was not only a Confucian scholar that devoted himself to ‘Sugi(moral training of himself’,
but was also a practical scholar that committed his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in ' teaching' and 'governing the 
people, who greatly affected the academic world of the regional bigwigs of the Cheongju during the 17th century.
Furthermore, Deuk-Yoon LEE was a member of the ‘Nangseongpalhyeon(eight wise men of the Cheongju region) 
together with his disciple Deok-soo LEE, who performed a core role in establishing the ‘Gihohakpa(Capital and 
Chungcheong province School)’ and ‘Hoseosarim(forest of scholars in Chungcheong province)’ of the Cheongju 
region. As a main figure in establishing the Sinhang Confucian academy, he prepared the socio-economic basis for 
the ‘Gihohakpa’ to take place in the Cheongju, and by academically associating with Sagye Jang-Seng Kim without 
regarding their conflicting parties, he became the bridge in allowing his disciple, Deok-Soo LEE to associate with 
the academic stream and the ‘Gihohakpa’. Through such roles, he allowed the relatively easy establishment of the 
‘Gihohakpa’ and ‘Hoseosarim’, which continued to Jang-Seng KIM and Si-Yeol SONG, in order to prepare the basis
and establish the strength of its basis in the Cheongju region from the late 17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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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재지사족에 한 연구는 향토사회사 연구의 하나로 

각종자료를 활용하여 국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조선시  청주지역에도 여러 사족 들이 활동하

고 있었으며 이들 사족 에 토착세력으로 확고한 기반

을 갖춘 경우도 있지만, 부분은 조선 기에 입향 하여 

혼인과 직진출 등 을 통해 차 그 기반으로 마련하면

서 유력한 세력으로 성장하 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청

주지역의 재지사족에 한연구는 김장생, 송시열등 기호

학 를 심으로 한 호서사림의 테두리 안에서 상 으

로 연구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17-18세기의 청주 지역

에서 활동했던 호서사림에 한연구와 비교하면그이

의 청주사족에 동향에 한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

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우암 송시열 이 에 형성 되

었던 창기 기호사림, 특히 15-16세기 청주사림에 한

연구의 필요성은 꾸 히 제기 되어왔다. 15-16 세기 청주

사림에 한 연구로 Im[1]은 호서사족 친인척 집단의 혼

인 계”를 검토 하 고, Lee[5]는 신항서원의 건립과정을 

심으로 청주사림에 해 고찰 하 다. Im[1]은15-16세

기 청주지역의 사림을 이끈 핵심세력 이었던 세칭 '낭성

팔 '이라는 인물들이 조선후기 우암 송시열을 심으로 

한 기호학 의 형성과 연 이 있다는 사실을 밝 냈다. 

Kim[4]는 모계 조강(1527-1599”을 심으로 청주사족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서계 이득윤(1553-1630)은 낭성팔 의 일인으로 청주

지역 사림의 구심체이던 신항서원에 배향된 인물이다. 

조선 기 청주지역에서 활동 했던 문인이자 교육자로 해

동명신록과 국조인물고에 수록되어있으며, 청주지역 사

림들의 정신  스승으로 추앙되어 청주지역 선비문화의 

형성에 바탕이 된 인물이다.

“서계 이득윤은 괴산군수로 선정을 베풀었으며 역학

에 능통 하 고 거문고악보인 동문류기를 남긴 인물

로만 알려져 있을 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 하 다. 이

러한 원인으로는 서계가 출사에 극 이지 않았기 때문

에 내세울 만한 력이 없다는 과 청주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한 지방 문인으로 하는 문집이 부족함 때

문으로 보여 진다[2].

서계이득윤에 한연구는 부분 그의 문학과 술에 

이 맞추어져 있다. Lee[6]은 이득윤이 지은 육가인 

서계육가. 옥화육가를 다루면서 서계 이득윤의 생애에 

해서 고찰 하 다. Jo[2]는 서계 이득윤의 생애”를 고찰

하고 그의 시 세계를 학문과 사상 이라는 두 축에서 살펴

보았다. Jeong[3]은 한국 음악사에서 이득윤이 가지는 

치와 동문류기가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기 하여 이

덕윤의 생애와 악학사상에 해 고찰하 다." 이외에도 

다수의 논문이 이득윤의 문학과 술에 해 연구 하

으나 부분의 연구가 그의 작품을 심으로 고찰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청주지역 향 사회를 이해하기 한사례연

구의 하나로 청주지역 사학자들의 선행연구와 경주이씨 

익제공 동보를 심으로 서계 이득윤의 활동을 살 핀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 과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서계 이득윤의 가계를 살펴 으로써 경주 이씨

의 청주 입향 과정을 확인하고, 이득윤의 수학과정과 생

애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 이득윤의 학맥과 문인

계를 살펴  으로서 그와 청주사림과의 계를 확인 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서계 이득윤이 청주사족에서 가

지고 있는 치와 역할을 확인하고, 17-18세기의 청주지

역에서 활동했던 호서사림의 형성에 미친 향을 밝히고

자 한다. 이 연구는 서계 이득윤을 통 해 청주사족의 동

향을 이해하기 한 사례연구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많

은 사례가 밝 진다면 청주사족의 동향에 한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

2. 서계 이득윤의 가계와 생애 

이 논문은 청주지역 향 사회를 이해하기 한사례연

구의 하나로 청주지역 사학자들의 선행연구와 경주이씨 

익제공 동보를 심으로 서계 이득윤의 활동을 살 핀 

것이다. 

본 연구는 서계집에 실린 행장과 Lee[6]가 정리한 서

계선생 연보 그리고 가승을 심으로 살펴본 Jo[2]의 연

구와 Lee[8]을 바탕으로 이득윤의 생애 에 해서 고찰 

하고자 한다. 이득윤의 본 은 경주이다. 경주이씨는 알

평을 시조로 하고 있는데, 이알평은 양산 장의 신분으

로 신라 시조왕(박 거세)의 좌명공신이 된 인물이다. 경

주이씨 후손들은 분이 고려 말 학자 던 익 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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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87~1367)을 시조로 삼고 자신을 익재 공  라

고 부르고 있다. 익재 공 에 해당하는 경주이씨 집안은 

많이 있겠지만 청주로 이거하여 청주사족으로 자리잡은 

경주이씨는 계유정난과 련된다.

이알평의 23세손인 창평공 이공린은 박팽년

(1417-1456)의 딸과 결혼하여 처 향 이었던 청주 수락동

( 재 청주시 미원면 가양리)으로 이거 하여 정착한다. 

그는 어려서 부터 재질이 뛰어났고 포부가 원  하 으

나, 장인 박팽년의 죄에 연좌되어 몇 년간 직에 나 갈 

수가 없었다. 그 뒤에 사면되어 무반의 직을 잠시 가졌다

가 천거로 통례원인의 가 되고, 한성부참군을 겸하 다. 

이어 흥덕 감, 함열 감 ,창평 감을 역임하면서 향리를 

잘 통솔하고 백성에게 선정을 베풀었다.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 때 아들 이원의 죄에 연좌 되어 해남에 유

배되었다가 종반정에 의하여 풀려났다. 수차례 자신의 

죄가 아닌 일에 연좌 되었고  나이가 많아 직에 있기

를 바라지 않았으므로 청주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냈다.

이공린은 오, 구, 원, 타, 별, 벽, 경, 곤 8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여덟 형제가 모두 총명하고 강직하여 세칭 '팔

별'이라고 하 다. 하지만 8형제의 부분이 부모 생 에 

바른말을 간 하다가 사화에 연루되어 사약을 받거나 형

의 고통으로 죽었고, 는 유배를 받아 각자 유배지로 흩

어지게 된다. 이  막내이며 이득윤의 조부가 되는 곤은 

 청주시 미원면 에 자리를 잡았으며 곤의 넷째 아들인 

잠 이 서계의 아버지 이다. 경주이씨는 “이공린”을 시작

으로 청주에 입향 하 고, 이후 덕수 이씨, 평 윤씨, 남

양 홍씨, 계 변씨 등과 통하면서 송시열의 학풍이 청주

지역에 자리잡기 이  청주사족의 학문에 향을 끼쳤다

[4].

서계 이득윤의 부친인 섬계 이 잠(1528-1575)은 16세

기 후반 청주 사족의 학문에 큰 향을 끼친 인물이다 . 

섬계 이 잠은 진사로서 청주 수락동에 섬계 학당을 열어 

많은 문인들과 교유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 냈다. 

그는 이득윤, 이 건, 나윤충, 홍순각, 변유청, 변유정등 

71명의 후학을 양성 하 으며, "섬계학당에 왕래하면서 

강학한 인물도 변경복, 신발, 신경행, 김곤, 노일원등22명 

이었다. 제자 에서 문과 제자는 4명, 무과 제자는 

6명, 사마시 입격자는 19명이 배출 되었다. 문인들의 본

을 보면 경주이씨 족인이12명으로 가장 많고 경주김씨 

8명, 청풍김씨 5명, 안정나씨 4명 등 체로 고르게 나타

나고 있다. 이는 섬계 이잠의 명망이 청주지역에 많이 알

려지고, 한 아직 당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

각 된다[5].

이상의 연구에서 우암 송시열의 학풍이 청주 지역에

서 자리 잡기 이 에 서계 이득윤의 부친과 함께 향  사

회를 이끌어 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의 부분

이 서계 이득윤의 문학  이해와 음악  이해의 연구 이

다. 그러나 서계의 부친은 청주지역에많은 인재를 배출

한 교육자 임 을 알 수 있다. 

이득윤의 자는 극 흠, 호는 서계 이다. 선생의 휘를 

'덕윤' 이라 하 는데 이 때문에 련된 연구에는 이득윤

과 이덕윤의 표기가 혼용되고 있다. 선생은 1553년(명종

8)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석화리 에서 섬계 이잠

(1660-1706)과 진주 강 씨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

득윤은 그의 나이 6-7세 부터 부친에게서 가르침을 받기 

시작 하 는데, 이미 그때부터 어른스러운 도량이 있고 

책을 받으면 스스로 읽고 기억하려 애쓰는 것을 보고 그

의 부친이 기특해 하면서 "이아이가 뜻을 돈독히 하고 게

으르지 않으면 유가 될 것이다.“라고 하 다.

이득윤은 아버지의 향을 받아 직생활 보다는 학

문에 념 하 으며 어려서는 정구(1543-1620) 등과 교

유하면서 학문을 연마 하 다 약 의 나이를 넘자 화담 

서경덕의 문인이었던 서기(1523-1591)와 박지화

(1513-1592)를 직  찾아가 그들의 문하에서 수학 하

다. 1575년에는 부친상을 당 해 삼년상을 모시면서 묘하

에 조그만 집을 짓고 '추원'이라는 액을 써 붙 다[8].

1580년 그의 나이 28세 에 취한 평윤씨와 사별하

고 2년후 인 1582년 옥구 장 씨 에게 장가들었다 .1588년 

36세에 장남 홍유를 낳았으며 그해에 진사에 합격하는 

경사가 겹쳤다. 이득윤은 평소 과거공부 하는 것 을 달갑

게 여기지 않았으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해 뜻을 굽

서 과거에 응시 한 것이었다.

1579년 45세 에 학행으로 천거 되어 희릉참 에 제수 

되었으나 사양 하 으며 이해에 모친상을 당했다. 1600

년 48세에 왕자사부에 발탁 되었으며 .권학잠을 지어 올

리자 선조께서 칭찬하셨다. 1602년50세 에는 선조께서 

주역에 주를 단 것이 오류가 많아 교정을 설국하라 명 하

자, 역학에 밝은 자를 가려 그 일을 담당하게 하 는데 

이득윤이 그 선발에 우선 으로 참여 하게 되었다. 1604

년 공조좌랑에 제수 되었다가 다시형조에 추천 되었으나 

모두 사양하 다. 그 리고 이듬해인 1604년 52세에 의성

령에 제수 되여 어진정치를 베풀어서 선조로부터 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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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벌을 하사받았다. 서계는 해군 때에 시사가 변 한 

것을 보고 청주 옥화동 에 들어가서 춘풍당 ,추월헌을 짓

고 공부에 념 하 다.

1611년 59세에 정인홍(1535-1623)이 이언

(1491-1553)과 이황(1501-1570)을 무고하자 이 소식을 

들은 서계는 분개하여 삼남지역에 통문을 돌리고 정인홍

을 배척 하 다 .1613년에 이이첨(1560-1623)이 인목

비를 폐 하러 모의할 때는 "어  어머니 없는 나라에서 

구차히 살 수 있겠는가 "하면서 분연히 련 편지를 불에 

던져 주 를 놀라게 하 다. 1622년 71세에 여러 인들

이 선생을 유일로 천거하여 지평에 비의되었다가 곧 공

조정랑에 제수되었다. 그 해 9월 선공감첨정에 승진되었

으나 물러날 뜻을 보이자 특별히 어찬을 내려 우 하는 

뜻을 보 다. 1624년 그의 나이 72세에 괴산군수로 부임

하여 괴산군민의 폐단을 소상하게 어 .괴산군민 .소 .를 

올렸으며, 향약법을 시행하여 백성의 윤리를 돈독하게 

하 다. 서계는 그의 나이 78세에 타계 하 는데 조선왕

조실록 에는 그의 졸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괴산군수 이득윤이 죽었다. 처음의 이름은 덕윤이고 

자는 극흠 으로 경주인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

고 효행이 있었다. 반정 에 공조정랑에 제수되어 부름

을 받고 왔다가 뒤에 괴산군수로 제수되었다. 서울에 와 

사은하는 길에 도성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아직도 쇳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으니, 난리

가 끝이 안 났다."하 는데, 정묘에 이르러 그가 한 말이 

과연 들어맞았다. 고을을 다스리는데 성 이 으뜸 이었

으므로 상이 특별히 통정 의 자 을 주어 포상하 다. 결

국은 늙고 병들어 집에 돌아갔다가 이때에 이르러 죽으

니 78세 다( 조선왕조실록 인조 8년 (1630) 5월 28일) 서

계의 묘갈명을 지은 이경석은 그가 문 으로 있을 때

에 서계의 상소문에서 오음이 그 조화를 상실했을 때는 

변란이 생긴다고 하 는데, 얼마 안가서 이 이변란을 

일으켰다 고 고 있다. Lee[8]선행의 연구에서는 화담 

서경덕의 문하에서 서기, 박지화 와 함께 수학 함 으로서 

새로운 학맥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한 몇 번의 출사

의 기회가 있었으나 사양함은 출사하지 않고 학문에 

념  함으로서 그의 사상은 “ 기지학” 의 성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평소 과거공부 하는 것 을 달갑게 여

기지 않았으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해 뜻을 굽 서 과

거에 응시 한 것은 그가 상당한 효자임을 알 수 있다. 

한 비록 72세에 괴산군수로 제수 되면서 선정을 베풀었

으니 정치가의 일면을 알 수 있다. 나라의 어려움에는 자

신에 의지를 확고히 하는 인물인 것이다.    

서계 이득윤의 묘는 한남 북정맥의 상당산을 지나 

북향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미원면 가양리 수락동에 

치하고 있으며, 그의 태생지 에는 지 도 선생이 식재 

하 다고 하는 은행나무 두 그루가 긴 세월을 지키면서 

청아한 모습으로 마을을 수호하고 있다. 재취인 옥구 장

씨 와의 사이에서 3남 2녀를 두었으나 2남 1녀는 죽고 아

들은 이홍유(1588-1671)이다. 이홍유 역시 조부와 부친

을 이어 교육자로 활동 하 으며 산장에 추  되었던 인

물이다. 그의 문집인 둔헌집 에는 600여수의 시가 실려 

있으며 가승에는 .산민육가.가 수록되어 있다. 사 는 이

득윤의 문인인 변시망이다. 이득윤은 재 청주의 신항

서원, 옥화서원, 구계서원에 배향되어 있다.

3. 청주사림의학맥과 서계와의관계

3.1 청주사림의 학맥

이득윤의 학문  원연은 부친 이잠의 가학과 서기, 박

지화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다. 부친 이잠(1528-1575)

은 일 이 조실부모 하 으나 힘써 공부하여 39세에 진

사가 되었다. 그러나 청주 벽서재로 은거하여 향리의 수

재를 가르치는 것을 일삼았다 .경사를 가르쳐서 날마다 

고과하고 차례차례 법도가 있게 되자, 이에 원근의 학자

들이 소문을 듣고 모인 자 가 성 하 다 .당숙의 고규가 

있어서 재목에 따라 성취한 자가 거의 백 여인 이었다. 

이잠은 숭  참 과 동몽교 에 제수 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이잠의 문인은 이 수 .이 건. 홍순각

등 72명이며 왕래하며 강학 한 자 는 김질 , 변경복, 신

경행등22인이다. 이들 문인들은 청주뿐만 아니라 제천, 

보은, 목천, 서울등 각처에서 모인 인물 들 이었다 이로 

보건  이잠은16-17세기청주사족의 학문에 큰 향을 

끼친 인물 임 에는 틀림없다[5].

서기(1523-1591는 본 이 이천, 자 는 가, 호는.와, 

고 청 로, 구당이다 .어려서 부터 학문에 념하여 제자

백가는 물론 기술의 이론까지 통달 하 으며 선학을 좋

아하 다. 서경덕, 이 호, 이지함에게 사사하 으며, 특

히 이지함을 만나면서 비로소 유학이 정도임을 깨닫게 

되었다. 홍천과 지리산, 계룡산근처로 거처를 옮겨 다니

면서 오로지 학문과 강학에만 념하 다. 약 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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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긴 이득윤은 .서기가 공주에서 유학을 업으로 하고 

학문에 독실하다는 말을 듣고 가서 학, 소학, 주역, 계

몽 등의 책으로 질의한다. 그리고 수년 뒤인 1578년26세

에 다시 찾아가 논란하니 서기가 놀라서 학문으로 우리

나라에 이름 난 자 가 그 가 아니고 구리오? 라고 하

다[2].

이득윤은 그의 나이 22세에 역학에 밝은 수 암 박지화

(1513-1592)를 찾아가 평소 명료하지 않은 부분에 해 

질의 하 다. 박지화는 서경덕의 문하에서 설과 주역

을 배웠으며 특히 상수학에 몰두했던 인물이다. 당시 이

미 문장과 조행으로 세상에 이름이 있었는데 청연(  충

청북도청안)의 오속 에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박지화는 항상 사사로이 학자들 에게 말하기를 

세간에 학문에 뜻을 둔 자가 어  한정이 있으리오 . 그

지만 역학에 마음을 두고 두루 깨닫고 정미한 자는 이 

아무개만한 이가 없다. 고 칭찬 하 다. 이득윤이 역학에 

정미하다는 박지화의 평가는 훗날 서계학문의 심축이 

역학에 있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 주게 하 다[2].서

계이득윤은 부친 인 이 잠, 스승 이었던 서기, 박지화로 

부터 수학 한 동시에 자신의 학문  연원을 주자에 두었

다. 서계가 흠모 하 다는 고인 에서 주자가 차지하는 

비 은 크게 두드러진다. 그 기 때문에 '공령지업' 보다

는 오로지 기지학 만을 강조 하 던 주자의 주장 로 

그 역시 평생토록 벼슬을 사양하고 학문 에만 심 한 것

이다. 그런 그가 노모가 생존해 계신 까닭으로 잠시 뜻을 

굽 1588년(선조16) 36세의 늦은 나이로 진사에 합격 하

으나, 이는 연로하신 어머니를 한 효심에서 우러난 

것 이었지 본인 스스로 원했던 것은 아니다. 그의 평생 

많은 직이 주어졌으나 그때마다 사양 한 것은 그의 학

문  지향 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인 것 이다. 선조에게 

올린 .권학잠 .에서"학문의 요체는 방심을 거두는 것 이

라고 피력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2].

16세기 청주사족의 학맥은 한훤당 김굉필(1454-1504)  

모재 김안국(1478-1543), 서  유우(1473-1537) 규암 송

인수(1499-1547), 동주 성제원(1506-1559) 모계 조강

(1527-1599) 는 화담 서경덕(1489-1546) 토정 이지함

(1517-1578), 과 서기(1523-1591), 수암 박지화(1513-1592),  

화천당 박춘무, 서계 이득윤으로 이어진다. 이들의 학풍

은 김굉필의 문인처럼 소학을 시하고 향약의 실시와 

서원의 건립 등을 통해 성리학  사회질서를 구 하는데 

극  이었다. 한 주역을 강조하면서 개방 이고 

충 인 경향을 보이는데 ,이지함과 서경덕이 상수역, 술

수학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

다. 의병 활동을 한 박춘무 역시 침술에 뛰어나 등용 된 

바 있고, 이득윤은 역학에 정통하여 선조 에 주역을 교

정하는데 크게 기여하 다[4].

서계는 학문의 요체를 터득하기 한 방법으로 두 가

지를 제시하고 있다. 안으로는 덕성을 함양하는 근본으

로는 소학을 읽어야 하고 밖으로는 격물치지를 한 방

법으로 사략 을 읽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두 방법 이야말

로 취도에 있어 지름길 이라고 하 다. "소학의 강조는 

결국 주자가 주장하는 성리학  세계를 구 하는 하나의 

방편이었으며, 동시에 그 당시사림들의 공통된 지향이기

도 하 다[2].

이상의 연구자들이 밝히듯이 16새기 청주사족의 맥은  

김굉필 이후 박춘무에 이르기까지 성리학  세계의 구

이 학문의 원천임을 알 수 있다.

3.2 서계이득윤과 청주지역의 사림

이득윤은 18세가 되던 해인1570년(선조3년)에 모계 조

강(1527-1599), 진사 변경수와 함께 상의하여 신항서원

의 모태가 되는 유정서원을 창건하 다. 이로써 보건  

이득윤은 약 이 되지 않은 나이에 이미 청주지역에서 

명망 있는 인사로 거론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유

정서원 창건에 함께 앞장선 조강과 변경수는 모두 이득

윤과 종유한 인물로 청주지역의 재지사족이었다. 한양 

조씨는 기묘사화 이후 조강의 부친 조승윤 을 청주로 이

거하여 정착하 고, 안동김씨 양박씨등과 통혼 하면서 

청주에서 차 유력한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계변씨

는 종  기묘사화이후변경수의부친인 변충남이 입향

하여 안동김씨, 의이씨, 경주이씨, 고령신씨, 은진송씨

등 청주지역의 유력사족과 혼인하면서 정착하 다 .

이득윤도 교육자로써 16세기 청주사족의 형성에기여

한 부친의 향을 받아서 무엇보다도 교육에 힘을 쏟았

다. 일 이 진사에 입격한 이후로 다시 달할 뜻이 없었

으며 유학을 흥기 시키고 후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자신

의 책무로 여겼다. 그리하여 서계의 풍문을 들은 원근의 

선비들이 찾아와 배움을 청하 다. 서계자신도 나이가 

80세가 가까워옴에도 책 읽기 를 그만두지 않았으며, 괴

산군수로 있을때 에는 도훈장을 정하여 학동을 가르쳤다 

.서원의장으로 추 되었으며 그의 문하에 많은 선비들이 

출입하 다. 이로써 보건  서계는 수기에 힘을 쏟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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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자 일 뿐만 아니라 치인, 계도에 있어서도 사회  책

임 의식을 다 하 던 실천  사림으로써 17세기 반 청

주지역의 재지사족의 학문에 큰 향을 끼쳤다[2]. 

서계의문인은 이유당 이덕수(1577-1645), 벽오 이시발

(1569-1626), 홍석기(1606-1680), 양일당 신지익

(1588-1629), 오재 신지제(1562-1624), 구암 한백겸

(1552-1615),양서 이 윤(1564-?),송승길, 윤승임, 변시

망, 변시익등 28명이다. 서계의 문인가운데 이덕수와이시

발은 서계이후 청주사족의 학문을 계승. 발 시키는데 

크게 공헌한 표 인 제자 다. 홍석기는 민첩한 시작

과 다양한 시체를 구성하여 시인으로서 이름이 높았으며, 

신지익은 효염 으로 벼슬에 천거된바 있고 그의 정려한

일은 삼강행실도에 실려 있다. 신지제는 창녕부사로 나

가 백성을 괴롭히는 도 을 토평, 민심을 안정시켜 그 공

으로 통정 부에 올랐던 인물이다 ."한백겸은 호조좌랑

을 거쳐 형조좌랑, 청주목사를 지낸바 있으며 동국지리

지 같은 실증 이고 고증 인 술을 펴낸 학자이다[2].  

이들 문인들은 다양한 계로 네트워크화 되어 있다. 

이를테면 이시발, 김경익, 나만기, 나만종, 신간, 김극정,  

지순해등 은 부친 이잠의 문인이기도 하며 홍석기는 이

잠의 사 인 홍순각의 손지이며, 이득윤의사 인 변시망

은 변경수의 아우인 변경복의 손자가 된 다. 한 이덕수

의 사 인 김익희는 김장생의 손자가 되며, 변경수, 조강, 

변경복, 이득윤, 홍순각, 이덕수, 이시발등 은 신항서원의 

원장을 역임하 다. 이들은 학연, 지연, 연등 을 바탕으

로 네트워크화 되어 "16-17세기 청주지역을 이끈 하나의 

심축이 되었으며, 그 가운데 이득윤은 교육자로서의 

일익을 담당하 던 것으로 보인다[2].

조선 기 청주가 학문의 고장으로 주목 받게 된 데는 

낭성팔 '으로 불리는 학자들로부터 기인한다. 여기서'

낭성팔 '은 행정지역상충청북도청원군(  통합청주시)

낭성면에 국한 시킨것이 아니라 청주일 의 사림을 지칭

한 말 이다. 이 말은 조강의 문집인모계집에 실려 있는데, 

이 문집은 조강의 13세손인 조철형과 조병훈과 함께 

1904년에 간행한 것이다．모계집에서 언 한 낭성팔

은 박훈(1484-1540), 한충(1486-1521), 송인수(1499- 1547), 

조강(1527-1599), 정사호(1553-1616), 이득윤(1553-163

0)，이덕수(1577-1645)，홍석기(1606-1680)를 일컫는다. 

최근 "Im[1]은 연구를 통하여 이른바 낭성팔 이 기호학

와 호서사림을 형성 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사

실을 밝 낸 바 있다.

청주지역의 사림은 어도 신항서원이 설립되고 운

되었던 16세기까지는 서인계열로 단정 할 수는 없으며, 

여러 계열의 사림들이 학문  사승 계와 혼인 계로 연

계되어 혼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이득윤

자신도 서인계열의 기호학 보다는 남사림을 지지했

던 화담학 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청주지역

에서 서인계열의 세력이 부각 시킨것은 바로 이득윤에게

서 비롯된 것 이었다 .서계이득윤과 기호학 와의 연

성은 그와 사계 김장생(1548-1631)과의 나 웠던 교유

계와 그의 문인이었던 이덕수(1577-1645)의 사승 계에

서 찾을 수 있다.

서계이득윤은 기호지방의 표 인 성리학자 던 사

계 김장생과 서신교류를 통하여 태극도와 역학 에 한 

토론을 벌 다. 이득윤과 김장생이 나 었던 서신은 그

들의 문집에 그 원문이 남아있어 확인이 가능하며, 주로 

김장생이 역학에 한 질문을 하고 이득윤이 이에 한 

답을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이득윤과 김장생과의 학문

 교유 계가 이득윤의 문인이었던 이덕수에게도 향

을 미쳐 이덕수가 김장생과 사우 계를 형성 하는데 도

움이 되었을 것이다. 보통 이덕수의 학맥을 이야기 할 때 

에 첫 번째 스승은 서계이득윤으로 일컬어진다. 이덕수

가 정확히 언제 서계이득윤에게 수학 하 는지는 정확 

하지 않지만, 그가 청주지역에 세거한 재지사족 이었다 

는  으로 미루어 볼때 유년시 의 학문성숙기에서 계

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덕수는 사계김

장생의 문인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에 언 한 첫 번째 

스승인 이득윤과 김장생의 교유 계 외에도 이덕수와 김

장생의 인연은 집안 여러 형제들의 학연과 사계의 수제

자인 우암 송시열과의 혼맥 등 매우 많다. 하지만 "1634

년(인조12)에 함께 연산 에 유배되면서 더욱 돈독한 

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7]. 한산이씨 이덕수의 아

버지 이 주 를 청주로 입향 한 후 청주지역의 유력 사족 

이었던 양박씨, 인천 채씨 와 혼인 계를 맺으면서 청

주에 정착 하 다. 호서사림의 수로 정계를 주도한 우

암 송시열은 이덕수의동생인 이덕사의 딸과 혼인하고 처

가인 주성동 수름재 에서 이덕수에게 학문을 연마 하

다.이러한 족 인 연결은 학문 으로도 이어져 이후 신

항서원의 운 에 서인세력의 향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송시열이 신항서원의 원장을 역임한 이후 신항

서원의 원장 직은 송시열의 문인들이 독 하게 된다.

결국 이득윤은 조강 변경수와 함께 서원을 건립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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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서원을 축으로 하는 학연, 연, 지연의 단단한 향토

사림의 유 를 형설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서계이득윤과 기호학 와의 연 성은 그와 사계 

김장생과 나 웠던 교유 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 이다. 

기호학 의 표  성리학자 사계 김장생의 학정신의 

학풍을 공유한 서계 선생 이후 사계의 수제자인 호서사

림의 수 우암 송시열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결국 신

항서원을 서계 선생이 재지 사족과 함께 건림 하 지만 

신항서원의 원장을 우암이 맡음으로서 이후 원장 직은 

우암의 문인들이 독  함 으로 서 기반이 확고하게 된 것

을 알 수 있다 

3.3 서계 이득윤과 청주 지역의 서원

서계 이득윤은1570년(선조3)에 약 의 나이로 모계 조

강, 진사 변경수와 함께 청주의 여러 사림들 과 상의하여 

신항서원을 창건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이끄는 구심 으

로 삼았다. 신항서원은 청주지역에서 최 로 건립된 서

원이며 창건 당시에는 설립된 마을인 유정곡의 이름을 

따서 유정서원 이라고 하 다. 창건당시의 제향인물은 

성종 에 효자로 이름난 경연(?-1478), 기묘명 인 강박

훈(1484-1540), 을사명 인 규암 송인수(1499-1547) 이었

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병화를 입은 후 해군  에 

서원을 다시 세우면서 기묘명 인. 김정(1486-1521)을 

추향 하 고,1632년(인조10)에는 기묘명 인 송제 한충

(1486-1521)을 추향 하 다. 이들 배향인물들은 도학 정

치를 추구하다 희생당했거나 효성이 지극하여 성리학  

사회질서의 구 뿐만 아니라 유교  교화와 실천에 모범

이 되는 인물들 이었다. 기묘사화에 피화된 김정과 한충

을 추향 한 것 을 보면, 당시 서원건립의 의도를 잘 짐작 

할 수 있겠다[4,5].

처음 창건 시 에는 사 와 기본 인 교육시설 만을 갖

추고 있었던 것 같고, 임진왜란으로 병화를 입은 후에 동

서양재를 새로 건축함으로써 서원의 면모를 제 로 갖추

었던 것 같다. 신항서원은 기에는 창건을 주도한 인물

이 심이 되어 운 되었다. 서원의 원장은 원사를 총

하며 외 으로 서원을 표하는 실질 인 책임자이다. 

체로 남인계 서원은 향 인사가 선출 되었으며, 서인

계서원은 향내를 벗어난 앙정계의 고 료들이 담당

하 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신항서원의 경우 두가

지 모습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원장은 조강과 함께 

서원을 건립한 변경수 이고, 그후 조강의 처가인 안동김

씨의 김응생, 김계생과 변경수의동생 변경복, 창건에 참

여했던 이득윤등이 계속 원장을 지내며 서원을 운 하

다. 따라서 기 신항서원의 원장은 청주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재지사족들이 담당 했 던 것으로 확인된

다[5].

이러한 청주지역에서 서인계열의 세력이 부각되는 것

은 이득윤에서 비롯되었다. 이득윤은 해군 때 옥화 에 

은거하면서 김장생과 교류하 고, 이득윤과 김장생의 문

인 인 이유당 이덕수(1577-1645)가 원장을 지내면서 송시

열(16071689)이 청주지역으로 세력을 확장 시 킬 수 있었

던 것이다. 신항서원의 원장은 략 송시열과 롱계 이수

언(1636-1697)을 기 으로 두 시기로 나 어 볼 수 있는

데, 앞 시기 에는 청주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설립자 

가문의 심의 재지사족이 원장을 담당 하 다가, 청주의 

명문거족이었던 한산이씨의 이덕수와의 혼인 계를 매개

로 등장한 송시열이후의원장은 모두 송시열의 문인들이 

독 하면서 재지사족은 철 하게 배제 된다[5].

1650년(효종1)에는 천곡 송상 (1551-1592)과 함께 서

계 이득윤이 추향하 다 .이득윤이 배향된 이유는 학문

에 있었던 것 같다. 이득윤은 역학에 능통하여 입사 하

고, 김장생과 주역을 논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청주지역

에서 경주이씨 집안의 가지고 있던 향력과 신항서원 

창설의 공으로 배향된 측면이 더 컸다고 여겨진다. 즉 청

주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송시열. 송 길 세력

과 경주이씨를 심으로 한 재지사족과의 타  속에서 

배향 되었던 것 이라하겠다[5].

1656년(효종7)에는 목은 이색(1328-1396)과 율곡 이이

(1536-1584)를 추향 하 다. 다음해인 1657년(효종8)에 

청주유생 이인빈등이 사액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 1660년

( 종1)에 신항 이라는 사액을 받음으로써 유정서원은 

신항서원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신항 이라

는 이름은 이윤과 안연의 처세에서 뜻을 취한 것이다. 사

액을 받은 신항서원은 지 의 자리로 이건하여 서원의 

면모를 새롭게 갖추게 된다. 신항서원은 1695년 충북괴

산에 송시열을 독향한 화양서원이 설립되기  까지 100 

여 년 동안 청주지역 의 유일한 기호계 서원으로 이이-

김장생-송시열로이어지는 기호학 의 학맥을 이어나가

는 학  통을 세웠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

실은 청주의 사림들이 신항서원을 삼남제일'의 서원이라

는 지를 갖게 했던 것 이다[2,1].

재 청주지역의 서원 에서 이득윤을 배향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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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원은 신항서원, 옥화서원, 구계서원등 총 3곳이다. 

신항서원은 매년 음력 3월과 9월  정일에 향사를 지내

고 있다. 재 청주시 미원면 옥화리에 치한 옥화서원

은 이득윤이 강학을 하 던 곳으로, 1717년(숙종42)에 이

득윤을 주향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이득윤외 에도 주일

재 윤승임(1583-1688), 옥계 박곤원(1477-1607), 사헌집

의 둔암 윤사석(성종 )을 배향하고 있다. 매년 음력3월 

 정일에 향사를 지내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치한 구계서원은 1613년( 해군5)에 감 조인행과 신

경행등이 주축 되어 충청좌도 청안 에 창건한 서원이다

[5]."이득윤 외에도 악재 서사원(1550-1615), 수암 박지화

(1513～1592), 동고 이 경(1499-1572), 이당(1528 ～)을 

배향하고 있다. 매년음력3월17일에 향사를 지내고 있다.

청주지역의 신항서원은 이득윤과 조 강, 변경수등 3인

이 시작하여 설립 하 지만 우암 송시열이 괴산에 독향

한 화양서원 이 에는 삼남 제일의 100년간의 독보  교

육 기 이라는 을 알 수 있다. 한 우암 송시열의 등

장으로 재지사족이 원장을 역임 하다가 송시열의 문인 

들이 독 하게 됨으로서 서인계열의 세력이 부각 됨 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조선 기를 지나면서 학인 향교가 차 교육기능의 

역할을 제 로 못함에 따 라 사족들은 사숙인 서당과 서

재에서 수학하기를 선호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상은 일반 인 상이 되었고 당시의 정치. 사

회 인 상과 맞물려 서원이 설립되기 시작하 다. 청

주지역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 가문이 바로 경주이씨 

이잠, 이득윤의 집안이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이 이잠과 이득윤을 심으로 한 경주이씨 집안은16-17

세기에 걸쳐 청주지역 의 사림, 재지사족들의 교육에 

극 이었으며, 이러한 교육  노력은 결국 신항서원의 

창건으로 이어졌다. 서계 이득윤은 일 이 부친인 섬 계 

이잠 과 서기, 박지화 에게 수학하 으며, 학문의 근본지

향을 ' 기지학'에 두었다. 그리하여 그는 소학을 특히 

강조 하 으며, 소학에 수록된 여씨향약을 보 하여 주

자학  세계를 구 하려 하 다 .더욱이 부친의 뒤를 이

어 후생을 훈도 하는 것 을 자기의 책무로 삼아서 청주지

역의 교육에 힘썼다. 이로써 보건  서계는 수기에 힘을 

쏟았던 유학자 일 뿐만 아니라 치인, 계도에 있어서도 사

회  책임의식을 다 하 던 실천  사림으로써 17세기 

반 청주지역의 재지사족의 학문에 큰 향을 끼쳤다

이득윤은 문인이덕수와 함께 낭성팔 의 일인으로 청

주지역에 기호학 와 호서사림이 형성되는데 핵심  역

할을 하 다. 그는 신항서원을 창건한 주역으로써 청주

지역에 기호학 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사회경제  기반

을 마련하 고, 당 를 가리지 않고 사계 김장생과 학문

 교유를 종유함으로 자신의 문인이었던 이덕수가 기호

학 의 학맥과 연이 닿을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었다

고 하겠다. 이러한 그의 역할을 통하여 김장생-송시열로 

이어지는 기호학 와 호서사림은 비교  쉽게 17세기 후

반부터 청주지역에 그 기반을 마련하고 세력을 형성 할 

수 있었다.

이득윤과 조 강, 변경수등 3인이 시작하여 설립한 청

주지역의 신항서원은 재지사족이 원장을 역임 하다가 송

시열이 원장역임 일후 그의 문인 들이 독 하게 됨으로

서 서인계열의 부각 됨 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득윤은 사 

계 김장생과 의  학문  교류를 함으로서 사 계 김장생의 

학정신을 계승 발 시키며 청주지역에 기호학 와 호

서사림의 기반을 마련한 인물 이라고 결론 을 내 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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